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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bability of Heavy Snowfall Disaster Using Poiss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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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snowfall is the second-ranked natural disaster after the typhoon and flood disasters in South Korea,
but its frequency and severity vary by regions. Heavy snowfall disasters tend to follow a Poisson distribution 
due to their discrete occurrence, and thus the distribution has been widely used in the literature for estimating
a probability of disaster or acciden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mpute probabilities of heavy 
snowfall disasters in 252 Si-Gun-Gu’s (primary jurisdictions) by five levels using the Poisson distribution 
model and to draw maps of the heavy snowfall probabilities. This research identifies eighty-four heavy snowfall
disaster ca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79-2014 based on the annual natural disaster yearbooks
and the KMA’s daily new snowfall data.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could be used to guide regionally-specific
polici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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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강설은 겨울철에 관찰되는 기상현상으로 기온이 0℃ 
아래로 내려갈 때 대기 중의 물 입자가 결정화되어 대지

로 내려오는 것이다. 강설이 특정지역에 일정시간동안 

많이 내려 재난으로 발전한 것이 대설재난이다. 우리나

라에서 대설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

호에 의해 자연재난으로 구분된다. 기상청은 24시간 신

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며 산

지에서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그 

외의 일반지역에서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

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2014년 재해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2005~2014년) 동안 대설재난의 연

평균 피해액은 879억 원(2014년도 환산가격 기준)으로 

태풍⋅호우를 합한 풍수해 피해액인 5,912억 원에 이어 

대설재난이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자연재난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설재난은 도시의 기능을 일정기간 마비시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결과한다.

대설재난은 연도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의 차이

가 큰 재난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

반도는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

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수십 일 또는 수십 년을 주기로 

북극을 둘러싼 제트기류의 세력이 변동하면서 북반구

에 존재하는 차가운 공기가 저위도 지역으로 주기적으

# The 1st author: Geun Young Kim, Tel. +82-31-899-7174, Fax. +82-31-280-3937, e-mail. gykim@kangnam.ac.kr
+ Corresponding author: Hee Jae Kim, Tel. +82-31-899-7174, e-mail. irex1@naver.com



136   Crisisonom y Vol.13 No.5

Figure 1. Damage amount of heavy snow fall disasters during the period of 2005 to 2014

로 남하하는 북극진동 현상이 한반도에 발생하게 되면 

강한 대설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대설재

난은 지역적으로도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차이가 큰 재

난이다. 한반도는 동부지역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관

통하고 있고, 전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강설량의 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연도별로 발생빈도와 규모의 차이가 큰 대설재

난의 지역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대설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을 줄이는 정책 수립과 대응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이다.

재난의 발생확률은 재난예방사업의 추진과 대응수

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예

를 들어 한 도시를 며칠 동안 마비시킬 대설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10%인 것과 0.0001%인 것은 대응수준을 결

정하는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도시에서 태풍

과 대설재난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결과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부는 발생확률

이 높은 재난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

에서는 재난의 발생확률을 산정하기 위해 포아송 분포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본 연

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연구분야에서 그동안 관심

을 가지지 않았던 포아송 분포모형을 대설재난에 적용

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다양한 재난유형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별 대설재난의 발생빈도는 이산적 변수다. 본 연

구는 이산적 변수의 확률분포를 산정하는 포아송 분포

모형을 적용하여 대설재난에 일선 행정기관으로 대응

하는 252개 시⋅군⋅구의 강설단계별 발생확률을 산정

하고, 재난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대설재난의 발생확률 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

구는 대설재난의 강설단계별 발생확률을 위해 지난 36

년(1979년~2014년)동안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자료

를 통해 84개 대설재난DB를 구축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의 기상청 일일 신적설 자료를 DB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 발생확률을 지도화하기 위해서 

GIS소프트웨어로 ArcGIS 10.1을 사용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자연재난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연구주제다. 이 분야의 연구주제로는 특

정 자연재난의 영향에 대해 지역별로 구분하거나 발생

확률을 산정하는 연구가 있다. Pauleit, et. al.(2005)

은 영국에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홍수를 발생시키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Merseyside지역의 11개 주거지

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GIS분석을 실시하

였다. Wang, et. al.(2008)은 중국의 자연재해 특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중국의 663개 도시를 대

상으로 지역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강설을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한 연구

는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되었다. Choi(1990)는 강설량

과 동서분포형 강설, 저기압 이동로 등 3개 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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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of Snowfall Watch

(≥5cm)
(b) Bo. of Snowfall Warning

(≥20cm)
(c) Average Annual Snowfall

※ Source: Kim, et. al.(2012)

Figure 2. Snow fall area classification

(a) 30 year frequency (b) 50 year frequency (c) 100 year frequency

Figure 3. 30-year, 50-year, 100-year risk maps of heavy snow fall disaster

하여 강설 발생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Choi(1990)가 제시한 4개 강설권역은 1) 울릉도와 태백 

산간지역의 심설지역, 2) 영동지방과 노령산맥 북측의 

다설지역, 3) 중서부와 호남지역의 강설지역, 4) 소백

산맥 이남의 영남과 호남 남해안, 제주도를 포함하는 

과설지역이다. Chung, et. al.(1999)은 우리나라의 강

설지역을 동해안지역, 서해안지역, 중부내륙지역, 영

동 중동부지역, 영남 남부지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

였다. Lee, et. al.(2010)은 57개 지점을 대상으로 30년 

이상의 강설량, 지리적 요인 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행한 후 강설권역을 영동권, 영서권, 수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Kim, et. al.(2012)는 전국 76개의 기상관측소에서 30

년(1980~2010)간 관측된 겨울철 강설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대설빈도와 시계열적 적설량 변화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대설의 시공간적 특징을 확인하여 대설지역

을 울릉도, 영동북부, 서태백산맥, 소백산맥 서부, 남해

안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강설을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연구는 국지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호남지역은 겨울철 

강수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정읍, 임실 등의 지역이 

존재하며 소백산맥의 서쪽으로는 분지의 형태를 이루

고 있는 무주, 진안, 장수 등의 지역이 기온이 낮고 적

설량이 많다. Lee, et. al.(2006)은 호남지역에 한정하

여 강설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호남지역을 내륙북부 다

설지역, 내륙남부 다설지역, 산간 다설지역, 남해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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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역, 서해안 다설지역, 남해안 다설지역, 남해안 소

설지역 등 7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Choi(2004)는 

경기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him & 

Kim(2012)은 수도권 전체, Kim, et. al.(2011)은 서울

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

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설재난의 발생확률 분포에 대한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Shim(2005)은 국립방재연구소

의 자료를 토대로 FARD프로그램을 활용한 확률 가중

모멘트 방법을 적용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5개 지역의 재현기간에 따른 확

률 강설량을 분석하였다. Shim(2005)의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설의 

양을 구축하여 재산피해 정도를 예측한 것이다. 

Lee(2009)는 지역별 기상특성 및 지형영향을 고려한 

대설 위험도 산정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측지점에

서의 최심적설 연최고 시계열의 통계적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30년 빈도와 50년 빈도, 100년 빈도 재현기간의 

대설 위험지도를 제작하였다.

강설이외의 연구로 Woolhiser, et. al.(1972)은 강

수량을 대상으로 지수분포에 의한 강수의 추계학적 모

형을 구성하였으며, Todorovic & Woolhiser(1975)는 

강우에 대해 Markov 연쇄-지수모형이 Bionomial 지

수분포 유형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ruhn, et. al.(1980)은 모의발생 모형을 개발하였으

며, Richardson(1981)은 일강수량, 최저 및 최고 기온, 

태양복사량 등을 고려하여 강우 발생모형을 제안하였

다. 국내에서는 Lee & Lee(1985)가 건조 계속기간과 

습윤 계속기간의 강수량을 고려하여 2변량 모형을 사용

한 강수 발생모형 연구와 Lee & Lee(1986)의 공간적 

확률구조를 고려하여 강수발생을 모의하는 모형개발 

연구가 있다. 결론적으로 강우발생과 관한 연구는 다양

한 조건을 고려한 여러 모형을 통하여 강우 발생확률 

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나 강설은 지역별 구분에 대해 주

로 연구하였으며 발생확률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강설자료를 활용한 대설재

난의 지역별 발생확률 분포를 산정하는 연구가 미흡하

다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눈이 내리는 횟수는 이산변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강설발생 빈도를 고려한 분석기법을 적용하

였다.

Ⅲ. 연구방법

1. 대설재난 발생확률 분석방법

대설재난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발생하는 자연

재난이다. 대설재난은 한 특정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

안 0회, 1회, 2회, 3회 등 정수의 분포로 발생한다. 19세

기 프랑스 수학자인 포아송은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어떤 사건이 0부터 무한대까지 정수로 무작위

로 발생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를 발견하여 이를 포아송 분포

(Poisson distribution)라고 명명하였다. 

Park & Yun(1999)은 포아송 분포가 적용되는 조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포아송 분포는 

관심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단위구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단위구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 적용된다. 둘째, 일정한 단위시간과 공간

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횟수와 다른 단위구간에서 그 

사건이 발생할 횟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셋째, 단위구

간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 이러한 확률은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관

심의 대상이 되는 일정시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수의 

확률 분포는 다른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수의 확률분

포와 같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포아송 분포

의 사건이 번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

    (식 1)

: 평균발생횟수

: 사건발생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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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ccurrence of heavy snow fall disasters during the period of 1979 to 2014

포아송 분포모형은 재난과 사고의 발생확률 연구에 

100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Bortkiewicz(1898)은 포아송 분포를 재난과 사고에 적

용한 초기 연구 중 하나로 독일 프러시아 기마대에서 

연평균 발생하는 말발굽 관련사고로 사망하는 병사수

를 추정하였다. 포아송 분포모형은 최근에도 자연재난

(Shield, 2008; JICA, 2014; Ozel & Turkan, 2015), 

지진(Sengor, et. al., 1985; Lomnitz, 1994; Batuk, 

et. al., 2005; Ozel & Inal, 2008; Ozel, 2011; 

Turkan & Ozel, 2014), 산사태(Ercanoglu & Gokceoglu, 

2002),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을 포함한 열대성 저

기압(Emanuel, 2005; Webster, et. al., 2005), 바윗

돌 낙석사고(Topal, et. al., 2012; Keskin, 2013) 등 

다양한 재난과 사고사례에 적용되고 있다.

2. 분석자료 수집

포아송 분포모형은 발생횟수가 0, 1, 2, 3 등 이산적

인 분포인 모든 재난과 사고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대상사례를 대설재난으로 하였으며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 동안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결정하였

다.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할 기초데이터는 국민안전

처(구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1979년부터 2014년까

지 발간된 재해연보의 자연재난 유형별 발생사례를 조

사하여 총 84개의 대설재난 사례를 파악하였다. 84개 

대설재난의 연도별 분포는 <Figure 4>와 같다. 본 연구

는 1979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84개 대설재난 기간 

동안의 기상청 일일 신적설 자료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DB로 구축하였다. 일일 신적설 자

료를 관측하는 총 96개의 유인⋅무인⋅구 기상관측소

는 관측이 중복된 관측소를 통합한 후 지역별 상세관측

자료(AWS) 정보를 활용해 252개 시⋅군⋅구로 DB를 

구축하였다. 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 대설재난 사

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의 일일 신적설 자료를 

대설재난 신적설의 대표값으로 선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포아송 분포모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84개 대설재난별 252개 시⋅군⋅구

의 강설 DB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살포기⋅제설

삽날 등 대설재난 대응을 고려하여 강설수준을 다섯 단

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강설수준 다섯 단계는 일

일 최대 신적설이 1㎝ 미만인 1단계와 1~5㎝ 미만인 2

단계, 5~10㎝ 미만인 3단계, 10~20㎝ 미만인 4단계, 

20㎝ 이상인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252개 시⋅군⋅구의 36년 동안 발생빈도를 각각 산정

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의 252개 시⋅군⋅구

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코드를 표로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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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252 Si-Gun-Gu Jurisdictional Code 

Seoul 1~25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26~75

Gyeonggi 76~119

Gangwon 120~137

Chungcheong 138~167

Jeolla 168~204

Gyeongsang 205~250

Jeju 251~252

Table 1. 252 Si-Gun-Gu jurisdictional code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 Chungcheong heavy snowfall dsaster case
(March 2004)

(b) Jeolla heavy snowfall disaster case
(December, 2005)

Figure 5. Two major heavy snowfall disaster cases

본 연구의 5단계 강설수준에서 1단계는 도로에 내린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릴 수 정도로 약간 내린 상태이며 

2단계는 도로에 눈이 내려 쌓이기 때문에 제설 살포기 

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는 수준이다. 강설 3단계는 도로

에 눈이 상당히 쌓여 차량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제설삽날차량의 운행이 필요하고, 4단계는 도시 내 대

규모 교통마비가 발생하고, 5단계는 재앙수준의 눈이 

내려 상당한 시간동안 고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3월 4~5일에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한 대설재난은 충청⋅호남⋅경북권에서 5단계 수준이

었고, 수도권지역에서는 4단계 수준의 강설이 내려 67

백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5.1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5년 12월 3~24일 동안 발생한 대설재난

은 호남권에서 5단계 수준의 강설이 내린 것으로 52백

억 원의 재산피해와 6.5천명의 이재민을 결과하였다. 

<Figure 5>는 2004년 3월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설재난과 2005년 12월 호남권을 대상으로 발

생한 대설재난 사례를 나타낸 그림이다.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한 대설재난 발생확률은 공

간에 대한 단위구간별로 일정한 단위시간에 대해 평균 

발생빈도를 기반으로 0회, 1회, 2회 등 향후 대설재난 

발생빈도별 발생확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대설재난에 

대한 발생확률 연구에서는 공간에 대한 단위구간으로 

252개 시⋅군⋅구를 적용하였고, 단위시간으로는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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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Stage(>1㎝) no snowfall probability (b) 2nd Stage(1~5㎝) no snowfall probability

(c) 1st State(>1㎝) one-time snowfall probability (d) 2nd Stage(1~5㎝) one-time snowfall probability

(e) 1st Stage(>1㎝) two-time snowfall probability (f) 2nd Stage(1~5㎝) two-time snowfall probability

Figure 6. Disaster probabilities of 0, 1, 2 heavy snow-fall occurrence in level 1 & 2 

365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252개 시⋅군⋅구별 

대설재난의 향후 발생확률은 일일 최대 신적설이 1㎝ 
미만인 1단계와 1~5㎝ 미만인 2단계, 5~10㎝ 미만인 

3단계, 10~20㎝ 미만인 4단계, 20㎝ 이상인 5단계의 

강설수준별 연평균 발생빈도를 포아송 분포모형에 적

용하여 다음연도에 대설재난이 0회 발생할 확률과 1회 

발생할 확률, 2회 발생할 확률을 각각 산정하였다. 

<Figure 6>은 252개 시⋅군⋅구별로 일일 최대 신

적설이 1㎝ 미만인 1단계와 1~5㎝ 미만인 2단계에 대한 

대설재난 발생확률을 252개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

림이다. 가로축의 1~25는 서울. 26~75는 6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76~119는 경기도, 120~137은 강

원도, 138~167은 충청도 168~204는 전라도, 205~

250은 경상도, 251~252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나타낸

다. 세로축은 해당 강설단계에 대한 대설재난 발생확률

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6>의 (a), (c), (e)는 1단계(1

㎝ 미만 강설)에 대해 대설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1회⋅2회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 것이며 <Figure 6>의 

(b), (d), (f)는 2단계(1~5㎝ 미만 강설)에 대해 대설재

난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과 1회⋅2회 발생할 확률을 나

타낸 것이다.

<Figure 6>의 1단계(1㎝ 미만 강설) 대설재난이 발

생하지 않을 확률은 전국적으로 20~40%의 범위에 있

으며 1단계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은 10~25%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대설재난이 2회 

발생할 확률은 0에 근접한 시⋅군⋅구가 다수 존재하며 

대설재난이 발생하는 시⋅군⋅구의 발생확률도 5% 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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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으로 대응하는 대설재난 사례에서 강설이 1단계

(1㎝ 미만 강설)에 머무는 시⋅군⋅구가 없거나 1단계 

수준이 발생하더라도 연평균 1회 발생할 확률이 ¼이하

로 낮아 대설재난은 강설량이 최소 1㎝가 될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 대설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1㎝미만 

강설)에 주로 사용하는 ｢스노우 브러쉬(snow brush)｣
와 같은 ‘쓸어내기 제설장비’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Figure 6>의 2단계(1~5㎝ 미만 강설) 대설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전국적으로 10~30%의 범위에 

있으며 2단계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은 10~35%

의 범위에 걸쳐 시⋅군⋅구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대설재난이 2회 발생할 

확률도 0~15%로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ure 6>의 1단계와 2단계 대설재난이 발생

하는 확률분포를 비교해보면 단계가 증가할수록, 즉 일

일 신적설이 많을수록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시⋅군⋅
구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국민안전처가 재난으로 대응하는 대설재난 사례에

서 강설이 2단계(1~5㎝ 미만 강설)로 최소 1회 이상 발

생할 확률이 상당수 시⋅군⋅구에서 연평균 25~50%로 

나타나 2단계에 주로 사용하는 ｢살포기｣와 같은 ‘녹이

기 제설장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단

계 대설재난의 발생확률은 강원, 충청, 호남, 영남의 일

부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단계 이상(5㎝ 이상 강설)의 

분석에서는 120~137번대인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5단계 대설재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의 평창군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Appendix-Table 1>부터 <Appendix-Table 

5>는 1단계(1㎝ 미만), 2단계(1~5cm 미만), 3단계

(5~10cm 미만), 4단계(10~20cm 미만), 5단계(20cm 

이상)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을 구분한 표다.

2. 포아송 분포모형에 의한 대설재난 발생확률지도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한 252개 시⋅군⋅구의 단계

별 대설재난 발생확률은 지도화하여 그 분포에 따른 지

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 발생

확률을 지도화하기 위해서 GIS소프트웨어로 ArcGIS 

10.1을 사용하였다. <Figure 7>의 (a)는 대설재난이 발

생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7>의 

(b)~(f)는 단계별로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을 나

타낸 그림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으로 대응하여 재해연보에 기록

된 대설재난에서 1단계(1㎝ 미만)의 강설이 내릴 확률

은 강원도, 대전시, 세종시,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의 일부 시⋅군⋅구에서 20~30%이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설재난에서 살포기차량 동원

이 필요한 2단계(1~5㎝ 미만)의 강설이 내릴 확률은 

전반적으로 1단계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서울

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도 등의 시⋅군⋅구에서 3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대설재난에서 제설삽날차량 동원이 필

요한 3단계(5~10㎝ 미만)의 강설이 내릴 확률은 전반

적으로 2단계보다는 낮으나 1단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강설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청이 대

설주의보를 발령한다. 3단계 확률이 30%가 넘는 지역

은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의 시⋅군⋅구인 것으

로 나타났다.

심각한 대설재난인 4단계(10~20㎝ 미만)의 강설이 

내릴 확률은 3단계보다는 낮으며 1단계와 유사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단계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4단

계 확률이 20~30%인 지역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시⋅군⋅구인 것으로 나

타났다. 기상청에서 대설경보가 발령되는 5단계(20㎝ 
이상)의 강설이 내릴 확률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30% 이

상이며 20~30%도 강원도 일부지역과 경북 울릉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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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w snowfall disaster probability (b) One-time probability of 1st stage snowfall

(c) One-time probability of 2nd stage snowfall (d) One-time probability of 3rd stage snowfall

(e) One-time probability of 4th stage snowfall (f) One-time probability of 5th stage snowfall

Figure 7. One-time occurrence areal probabilities by heavy snow-fall disaster level

Ⅴ.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역별 대설재난 

정책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에서 대설재난 관련 기준

은 그동안 건축물 설계에 고려하는 적설하중 등 건축물

의 구조적 안전성 부문에 한정되어왔다. 재난관리 측면

에서 대설재난 대응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강설패턴을 연구해서 기준이나 가이

드를 개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포아송 분포모형을 대설재난에 적용한 결

과는 지역별 대설재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Figure 7>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대설

재난의 단계별 발생확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

야 하는 제설장비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대설재난 발생확률 특성을 수도권, 영동

권, 영서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남해권 등 광역권

으로 구분하여 대비해야 하는 제설장비의 수준을 제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설량 1cm 미만인 지역에서는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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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Characteristics Response Policy

Seoul 
Metro
Region

∙ 2~3 Stage probability is over 30%.
∙4 Stage probability is 10-20%.
∙ 5 Stage probability is below 10%.

∙All area needs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10㎝.
∙Some area needs special snow removal automobile for over 20㎝ snowfall.

Yongdong
Region

∙ 5 Stage probability is over 30%. ∙Many areas need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20㎝.

Yonseo
Region

∙4 Stage probability is 20-30%. ∙All area needs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10㎝.

Chung
Cheong
Region

∙ 2~3 Stage probability is over 30%.
∙4 Stage probability is 10-20%.
∙ 5 Stage probability is below 10%.

∙All area needs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10㎝.
∙Some area needs special snow removal automobile for over 20㎝ snowfall.

Homam
Region

∙4 Stage probability is 20-30%.
∙All area needs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10㎝.
∙Some area needs special snow removal automobile for over 20㎝ snowfall.

Yongnam
Region

∙ 2 Stage probability is over 30%.
∙ 3~4 Stage probability is 0-10%.

∙All area needs snow removal equipments for over 5㎝.

Namhae
Region

∙ 1~3 Stage probability is 0-10%. ∙Snow blowing and brushing equipments are required.

Table 2. Suggested snow removal policies by region 

어내기를 위한 스노우 브러쉬 등의 제설장비가 필요하

며 강설량 1~5㎝ 미만인 지역에서는 살포기 등의 제설

장비가 유용하다. 

기상청이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는 강설량 5~10cm인 

3단계에서는 제설삽날 차량이 필요하며, 제설삽날 차

량이 지나간 후 살포기 차량이 뒤따르면서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4단계인 10~20cm 미만 지역에서는 강력한 

제설삽날 차량이 필요하며 교통통제 등의 통행제한 방

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단계(20cm 이상)인 강설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는 해당지역에 대설경보를 발령하

고, 유니목과 같은 전문 제설차량이 동원되어야 한다. 

<Table 2>는 지역별 강설발생 특성과 필요한 제설대응

정책을 제시한 표이다.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해 252개 시⋅군⋅구의 강설 

5단계별로 산정한 대설재난 발생확률을 지도화한 

<Figure 7>의 그림과 <Appendix-Table 1>~

<Appendix-Table 5>의 발생확률 정보는 재해연보의 

시⋅군⋅구별 대설재난 피해액과 결합하면 대설재난 

단계별 예상피해규모, 즉 대설재난 재산피해로 환산된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다. 강설 5단계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은 산간 분지지역에서는 고립 가능성이 있고, 주

택, 축사, 공장, 창고 등의 시설물이 붕괴될 수 있으므

로 대설재난 보험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우리나라에서 대설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

이 879억 원으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자연재난이다. 

대설재난은 연도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며 기후변화로 인해 연도별로 피해액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

설재난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수

립할 필요성이 있다. 대설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대설재난의 발생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의 발생이 이산적 분포를 나타내

는 것을 고려하여 선진국에서 재난의 발생확률을 산정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포아송 분포모형을 분

석방법으로 채택한 후 우리나라 252개 시⋅군⋅구별 

대설재난의 발생확률을 산정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

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으로 하였으며 국민

안전처 재해연보의 자료를 통해 동일 기간 동안 발생했

던 84개의 대설재난 사례에 대해 DB를 구축한 후 기상

청의 일일 신적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84개의 

대설재난 일일신적설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응시스템을 

고려하여 강설자료가 있는 날짜들을 대상으로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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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단계와 1~5㎝ 미만인 2단계, 5~10㎝ 미만인 3단

계, 10~20㎝ 미만인 4단계, 20㎝ 이상인 5단계로 구분

해 252개 시⋅군⋅구별 대설재난의 발생빈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그리고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252

개 시⋅군⋅구에 대해 각 단계별로 대설재난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였으며,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정한 발생

확률을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분석결과 대설재난 사례에서 강설이 1단계(1㎝ 미만 

강설)에 머무는 시⋅군⋅구의 발생확률이 낮아 1단계(1

㎝ 미만 강설)에 주로 사용하는 ｢스노우 브러쉬(snow 

brush)｣와 같은 ‘쓸어내기 제설장비’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설이 2단계(1~5㎝ 미만 강설)로 최

소 1회 이상 발생할 확률은 상당수 시⋅군⋅구에서 연

평균 25~50%로 나타나 2단계에 주로 사용하는 ｢살포

기｣와 같은 ‘녹이기 제설장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

다. 2단계 대설재난의 발생확률은 강원, 충청, 호남, 영

남의 일부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

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단계 이상(5㎝ 이상 

강설)의 분석에서는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5단계 대설재난 발생확률이 가

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의 평창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설재난에 대응하는 기준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다. 선진국의 대설재난 대응체계도 지역의 대설재

난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의 대설 상황판단기준표에서는 1~4cm가 1단계 주의, 

5~10cm는 2단계 경계, 10cm 이상을 심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서울시는 3cm 미만의 강설에 제설제 살포, 

3~10cm는 제설삽날을 통한 밀어내기를 실시하고, 

10cm 이상시 밀어내기와 제설제 살포를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52개 시⋅군⋅구별 대설재난의 

발생확률 정보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설재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대

설재난 단계별 발생확률 정보는 제설장비의 유형과 수

준, 제설장비의 운영과 응원체계 구축을 결정하는데 판

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발생확률 정보는 재해연보의 

시⋅군⋅구별 대설재난 피해액과 결합하여 대설재난 

단계별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대설

재난의 예방정책을 개발하고, 대설재난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설재난을 대상으로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연구사례이며 향후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 재난관리분야에서 

새로운 분석기법을 제시한 본 연구의 방법론을 기반으

로 향후 지역별 대설재난의 취약성과 발생확률간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대설 재난 대비와 관련된 제설장비 수

요추정, 대설 피해 등에 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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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 분포를 이용한 대설재난 발생확률에 대한 연구

국문초록 대설재난은 풍수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큰 자연재난으로 연도별, 지역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규

모의 차이가 크다. 대설재난은 이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의 특성을 가진다. 선진국에

서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를 대상으로 평균 발생 횟수 및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포아송 분포모

형을 통해 발생확률을 산정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산적 변수의 확률분포를 산정하는 포아송 

분포모형을 적용하여 대설재난에 일선 행정기관으로 대응하는 252개 시⋅군⋅구의 강설단계별 발

생확률을 산정하고, 대설재난의 발생확률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대설재난 단계별 발생확률을 산

정하기 위해 지난 36년(1979년-2014년)동안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자료를 통해 84개 대설재난 사례

와 기상청 일일 신적설 자료를 DB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일일 최대 신적설자료를 기반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252개 시⋅군⋅구의 대설재난 발생빈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별 대설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정책 수립과 대설재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 추진, 보험요율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대설재난, 포아송분포, 재난확률,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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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강원 강릉시,강원 동해시,강원 삼척시,강원 양구군,강원 영월군,강원 인제
군,강원 정선군,강원 태백시,강원 홍천군,경기 고양시덕양구,경기 고양시일
산동구,경기 고양시일산서구,경기 과천시,경기 광명시,경기 광주시,경기 김
포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원미구,경기 시흥
시,경기 안산시단원구,경기 안산시상록구,경기 여주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이천시,경기 파주시,경기 화성시,경남 거제시,경남 고성군,경남 남해군,경
남 밀양시,경남 사천시,경남 산청군,경남 창녕군,경남 통영시,경남 함안군,
경북 봉화군,경북 상주시,경북 영양군,경북 영주시,경북 영천시,경북 울릉
군,경북 청송군,광주 광산구,광주 남구,광주 동구,광주 북구,광주 서구,부산 
강서구,부산 금정구,부산 기장군,부산 남구,부산 동구,부산 동래구,부산 부
산진구,부산 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부산 서구,부산 수영구,부산 연
제구,부산 영도구,부산 중구,부산 해운대구,서울 강남구,서울 강동구,서울 
강북구,서울 강서구,서울 관악구,서울 광진구,서울 구로구,서울 금천구,서
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동대문구,서울 동작구,서울 마포구,서울 서대문
구,서울 서초구,서울 성동구,서울 성북구,서울 송파구,서울 양천구,서울 영
등포구,서울 용산구,서울 은평구,서울 종로구,서울 중구,서울 중랑구,인천 
강화군,인천 계양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인천 동구,인천 부평구,인천 서
구,인천 연수구,인천 중구,전남 강진군,전남 나주시,전남 담양군,전남 신안
군,전남 장성군,전남 장흥군,전남 진도군,전남 해남군,전남 화순군,전북 군
산시,전북 김제시,전북 남원시,전북 무주군,전북 부안군,전북 완주군,전북 
익산시,전북 장수군,전북 전주시덕진구,전북 전주시완산구,전북 정읍시,전
북 진안군,충남 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 부여군,충남 청양군,충북 괴산군,
충북 보은군,충북 음성군,충북 증평군,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상당구,충북 
청주시 서원구,충북 청주시 청원구,충북 청주시 흥덕구,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강원 횡성군,경기 가평
군,경기 군포시,경기 동두천시,경기 
성남시 분당구,경기 성남시 수정구,경
기 성남시 중원구,경기 수원시 권선
구,경기 수원시 영통구,경기 수원시 
장안구,경기 수원시 팔달구,경기 안성
시,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만
안구,경기 연천군,경기 오산시,경기 
용인시기흥구,경기 용인시수지구,경
기 용인시처인구,경기 의왕시,경기 평
택시,경기 포천시,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남 창
원시 성산구,경남 창원시 의창구,경남 
창원시 진해구,경남 합천군,경북 경산
시,경북 문경시,경북 안동시,경북 영
덕군,경북 예천군,경북 의성군,경북 
청도군,경북 칠곡군,경북 포항시 남
구,경북 포항시 북구,대구 남구,대구 
달서구,대구 달성군,대구 동구,대구 
북구,대구 서구,대구 수성구,대구 중
구,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
산 울주군,울산 중구,인천 옹진군,충
남 당진시,충남 서산시,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충북 단양군,충북 제천시

강원 고성군,강원 속초시,
강원 양양군,강원 철원군,
강원 춘천시,강원 평창군,
강원 화천군,경남 거창군,
경남 진주시,경남 하동군,
경북 고령군,경북 구미시,
경북 군위군,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경북 울진군,
대전 대덕구,대전 동구,대
전 서구,대전 유성구,대전 
중구,세종특별자치시 ,전
남 고흥군,전남 곡성군,전
남 구례군,전남 목포시,전
남 무안군,전남 순천시,전
남 여수시,전남 영암군,전
남 완도군,전북 임실군,제
주 서귀포시,제주 제주시,
충남 계룡시,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충남 예산군,
충남 천안시동남구,충남 
천안시서북구,충북 영동
군,충북 옥천군

Table 1. 1단계(1㎝ 미만)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

0.01-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강원 동해시,강원 
삼척시,강원 태백
시,경기 고양시덕
양구,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경기 고
양시일산서구,경
기 의정부시,경기 
파주시,경남 거제
시,경남 고성군,
경남 사천시,경남 
양산시,경남 의령
군,경남 통영시,
경남 함양군,경북 
청송군,부산 강서
구,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부산 
남구,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부산 
부산진구,부산 북
구,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부산 
서구,부산 수영
구,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부산 
중구,부산 해운대
구,전남 강진군,
전남 보성군,전북 
고창군,전북 무주
군,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전북 
진안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안군,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전남 영광군,
전남 함평군

강원 강릉시,강원 평창군,강원 홍천
군,경기 가평군,경기 광주시,경기 구
리시,경기 군포시,경기 남양주시,경
기 동두천시,경기 성남시 분당구,경
기 성남시 수정구,경기 성남시 중원
구,경기 수원시 권선구,경기 수원시 
영통구,경기 수원시 장안구,경기 수
원시 팔달구,경기 안성시,경기 안양
시동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양주시,경기 양평군,경기 여주시,경
기 연천군,경기 오산시,경기 용인시
기흥구,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
인시처인구,경기 의왕시,경기 이천
시,경기 평택시,경기 포천시,경기 하
남시,경남 산청군,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
남 창원시 성산구,경남 창원시 의창
구,경남 창원시 진해구,경남 합천군,
경북 문경시,경북 봉화군,경북 상주
시,경북 영양군,경북 영주시,경북 영
천시,경북 예천군,경북 울릉군,경북 
울진군,경북 의성군,경북 포항시 남
구,경북 포항시 북구,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울산 중
구,인천 강화군,인천 옹진군,전남 신
안군,전남 여수시,전남 진도군,전북 
군산시,전북 김제시,전북 남원시,전
북 부안군,전북 임실군,전북 정읍시,
제주 제주시,충남 금산군,충남 논산
시,충남 부여군,충남 청양군,충북 단
양군,충북 보은군,충북 제천시

강원 고성군,강원 동해시,강원 삼척시,강원 속초시,강원 양구군,강원 
양양군,강원 원주시,강원 인제군,강원 철원군,강원 춘천시,강원 태백
시,강원 화천군,강원 횡성군,경기 고양시덕양구,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경기 과천시,경기 광명시,경기 김포시,경기 부천
시소사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원미구,경기 시흥시,경기 안
산시단원구,경기 안산시상록구,경기 의정부시,경기 파주시,경기 화성
시,경남 거제시,경남 거창군,경남 고성군,경남 사천시,경남 양산시,경
남 의령군,경남 통영시,경남 함양군,경북 경산시,경북 고령군,경북 구미
시,경북 군위군,경북 김천시,경북 성주군,경북 안동시,경북 청도군,경
북 청송군,경북 칠곡군,광주 광산구,광주 남구,광주 동구,광주 북구,광
주 서구,대구 남구,대구 달서구,대구 달성군,대구 동구,대구 북구,대구 
서구,대구 수성구,대구 중구,대전 대덕구,대전 동구,대전 서구,대전 
유성구,대전 중구,부산 강서구,부산 금정구,부산 기장군,부산 남구,부
산 동구,부산 동래구,부산 부산진구,부산 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
구,부산 서구,부산 수영구,부산 연제구,부산 영도구,부산 중구,부산 
해운대구,서울 강남구,서울 강동구,서울 강북구,서울 강서구,서울 관악
구,서울 광진구,서울 구로구,서울 금천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
울 동대문구,서울 동작구,서울 마포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서초구,서울 
성동구,서울 성북구,서울 송파구,서울 양천구,서울 영등포구,서울 용산
구,서울 은평구,서울 종로구,서울 중구,서울 중랑구,세종특별자치시 
,인천 계양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인천 동구,인천 부평구,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인천 중구,전남 강진군,전남 곡성군,전남 구례군,전남 나주
시,전남 담양군,전남 목포시,전남 무안군,전남 보성군,전남 순천시,전
남 영암군,전남 완도군,전남 장성군,전남 장흥군,전남 해남군,전남 화순
군,전북 고창군,전북 무주군,전북 순창군,전북 완주군,전북 익산시,전
북 장수군,전북 전주시덕진구,전북 전주시완산구,전북 진안군,제주 서
귀포시,충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 당진시,충남 보령시,충남 서산
시,충남 서천군,충남 아산시,충남 예산군,충남 천안시동남구,충남 천안
시서북구,충남 태안군,충남 홍성군,충북 괴산군,충북 영동군,충북 옥천
군,충북 음성군,충북 증평군,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상당구,충북 청주
시 서원구,충북 청주시 청원구,충북 청주시 흥덕구,충북 충주시

Table 2. 2단계(1~5㎝ 미만)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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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강원 동해시,강원 삼척시,경
기 가평군,경기 동두천시,경
기 연천군,경기 포천시,경남 
거제시,경남 고성군,경남 남
해군,경남 밀양시,경남 사천
시,경남 산청군,경남 진주시,
경남 창녕군,경남 통영시,경
남 하동군,경남 함안군,경남 
함양군,경남 합천군,경북 상
주시,경북 영덕군,경북 영주
시,경북 울진군,경북 청송군,
부산 강서구,부산 금정구,부
산 기장군,부산 남구,부산 동
구,부산 동래구,부산 부산진
구,부산 북구,부산 사상구,부
산 사하구,부산 서구,부산 수
영구,부산 연제구,부산 영도
구,부산 중구,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
구,울산 울주군,울산 중구,전
남 강진군,전남 고흥군,전남 
보성군,전남 여수시,전남 영
광군,전남 완도군,전남 진도
군,전남 함평군,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제주 서귀포시

강원 양구군,강원 영월
군,강원 인제군,강원 
정선군,경기 고양시덕
양구,경기 고양시일산
동구,경기 고양시일산
서구,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경북 경산
시,경북 고령군,경북 
구미시,경북 군위군,
경북 김천시,경북 문경
시,경북 성주군,경북 
영천시,경북 예천군,
경북 의성군,경북 청도
군,경북 칠곡군,경북 
포항시 남구,경북 포항
시 북구,대구 남구,대
구 달서구,대구 달성
군,대구 동구,대구 북
구,대구 서구,대구 수
성구,대구 중구,인천 
강화군,전남 신안군,
전북 무주군,전북 임실
군,전북 장수군,전북 
진안군

강원 강릉시,강원 고성군,강원 속초
시,강원 양양군,강원 태백시,강원 평
창군,강원 홍천군,경기 광주시,경기 
구리시,경기 김포시,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오정
구,경기 부천시원미구,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단원구,경기 안산시상록
구,경기 양주시,경기 양평군,경기 여
주시,경기 이천시,경기 하남시,경기 
화성시,경남 거창군,경북 봉화군,경
북 안동시,경북 영양군,경북 울릉군,
인천 계양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인천 부평구,인천 서구,인
천 연수구,인천 옹진군,인천 중구,전
남 곡성군,전남 구례군,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군,전남 순천시,전남 영암
군,전남 장흥군,전남 해남군,전북 김
제시,전북 남원시,전북 부안군,전북 
완주군,전북 익산시,전북 전주시덕진
구,전북 전주시완산구,전북 정읍시,
충남 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 보령
시,충남 부여군,충남 서천군,충남 청
양군,충북 단양군,충북 보은군,충북 
영동군,충북 옥천군,충북 음성군,충
북 제천시,충북 진천군,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강원 철원군,강원 춘천시,강원 화
천군,강원 횡성군,경기 과천시,경기 광명시,
경기 군포시,경기 성남시 분당구,경기 성남시 
수정구,경기 성남시 중원구,경기 수원시 권선
구,경기 수원시 영통구,경기 수원시 장안구,경
기 수원시 팔달구,경기 안성시,경기 안양시동
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오산시,경기 용
인시기흥구,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의왕시,경기 평택시,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광주 동구,광주 북구,광주 서구,대
전 대덕구,대전 동구,대전 서구,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서울 강남구,서울 강동구,서울 강북
구,서울 강서구,서울 관악구,서울 광진구,서
울 구로구,서울 금천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
구,서울 동대문구,서울 동작구,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서울 서초구,서울 성동구,서울 
성북구,서울 송파구,서울 양천구,서울 영등포
구,서울 용산구,서울 은평구,서울 종로구,서
울 중구,서울 중랑구,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나
주시,전남 담양군,전남 장성군,전남 화순군,
전북 군산시,충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 당
진시,충남 서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예산군,
충남 천안시동남구,충남 천안시서북구,충남 
태안군,충남 홍성군,충북 괴산군,충북 증평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충북 청주시 서원구,충북 
청주시 청원구,충북 청주시 흥덕구

Table 3. 3단계(5~10㎝ 미만)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

0.01-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강원 강릉시,강원 고성군,강원 속초시,강원 양양
군,강원 영월군,강원 정선군,경기 가평군,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경기 동두천시,경기 양주
시,경기 양평군,경기 연천군,경기 포천시,경기 
하남시,경남 산청군,경남 진주시,경남 창원시 마
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남 창원시 
성산구,경남 창원시 의창구,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하동군,경남 합천군,경북 경산시,경북 고령
군,경북 구미시,경북 군위군,경북 김천시,경북 
문경시,경북 성주군,경북 안동시,경북 영천시,
경북 예천군,경북 의성군,경북 청도군,경북 칠곡
군,경북 포항시 남구,경북 포항시 북구,광주 광
산구,광주 남구,광주 동구,광주 북구,광주 서구,
대구 남구,대구 달서구,대구 달성군,대구 동구,
대구 북구,대구 서구,대구 수성구,대구 중구,울
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울산 
중구,인천 강화군,인천 옹진군,전남 곡성군,전
남 구례군,전남 나주시,전남 담양군,전남 목포
시,전남 무안군,전남 순천시,전남 영광군,전남 
영암군,전남 완도군,전남 장성군,전남 함평군,
전남 화순군,전북 고창군,전북 순창군,충북 영동
군,충북 옥천군

강원 동해시,강원 삼척시,강원 철원군,강원 춘천시,강원 태백시,
강원 홍천군,강원 화천군,경기 과천시,경기 광명시,경기 광주시,
경기 군포시,경기 김포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오정구,
경기 부천시원미구,경기 성남시 분당구,경기 성남시 수정구,경기 
성남시 중원구,경기 수원시 권선구,경기 수원시 영통구,경기 수원
시 장안구,경기 수원시 팔달구,경기 시흥시,경기 안산시단원구,경
기 안산시상록구,경기 안성시,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만
안구,경기 여주시,경기 오산시,경기 용인시기흥구,경기 용인시수
지구,경기 용인시처인구,경기 의왕시,경기 이천시,경기 평택시,경
기 화성시,경남 거창군,경북 영주시,대전 대덕구,대전 동구,대전 
서구,대전 유성구,대전 중구,서울 강남구,서울 강동구,서울 강북
구,서울 강서구,서울 관악구,서울 광진구,서울 구로구,서울 금천
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동대문구,서울 동작구,서울 마
포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서초구,서울 성동구,서울 성북구,서울 
송파구,서울 양천구,서울 영등포구,서울 용산구,서울 은평구,서울 
종로구,서울 중구,서울 중랑구,세종특별자치시 ,인천 계양구,인천 
남구,인천 남동구,인천 동구,인천 부평구,인천 서구,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전남 진도군,충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 당진시,충
남 부여군,충남 서산시,충남 청양군,충남 태안군,충남 홍성군,충
북 괴산군,충북 보은군,충북 음성군,충북 증평군,충북 진천군,충
북 청주시 상당구,충북 청주시 서원구,충북 청주시 청원구,충북 
청주시 흥덕구,충북 충주시

강원 양구군,강원 원주
시,강원 인제군,강원 평
창군,강원 횡성군,경북 
울릉군,경북 울진군,전
북 군산시,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전북 무주
군,전북 부안군,전북 완
주군,전북 익산시,전북 
임실군,전북 장수군,전
북 전주시덕진구,전북 
전주시완산구,전북 정
읍시,전북 진안군,충남 
금산군,충남 논산시,충
남 보령시,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충남 예산
군,충남 천안시동남구,
충남 천안시서북구,충
북 단양군,충북 제천시

Table 4. 4단계(10~20㎝ 미만)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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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강원 영월군,강원 정선군,강원 춘천시,강원 홍천군,경기 고양시덕양구,경기 고양시일산동구,경
기 고양시일산서구,경기 과천시,경기 광명시,경기 광주시,경기 구리시,경기 군포시,경기 남양주
시,경기 성남시 분당구,경기 성남시 수정구,경기 성남시 중원구,경기 수원시 권선구,경기 수원시 
영통구,경기 수원시 장안구,경기 수원시 팔달구,경기 안성시,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만안
구,경기 양주시,경기 양평군,경기 여주시,경기 오산시,경기 용인시기흥구,경기 용인시수지구,경
기 용인시처인구,경기 의왕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이천시,경기 파주시,경기 평택시,경기 하남시,
경남 거창군,경북 경주시,경북 고령군,경북 구미시,경북 군위군,경북 김천시,경북 문경시,경북 
봉화군,경북 성주군,경북 영덕군,경북 영양군,경북 영주시,경북 예천군,경북 울진군,경북 포항시 
남구,경북 포항시 북구,대전 대덕구,대전 동구,대전 서구,대전 유성구,대전 중구,서울 강남구,서
울 강동구,서울 강북구,서울 강서구,서울 관악구,서울 광진구,서울 구로구,서울 금천구,서울 노원
구,서울 도봉구,서울 동대문구,서울 동작구,서울 마포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서초구,서울 성동
구,서울 성북구,서울 송파구,서울 양천구,서울 영등포구,서울 용산구,서울 은평구,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서울 중랑구,세종특별자치시 ,인천 강화군,전남 곡성군,전남 구례군,전남 목포시,전남 
무안군,전남 순천시,전남 영암군,전북 고창군,전북 김제시,전북 무주군,전북 부안군,전북 임실
군,전북 장수군,전북 진안군,충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북 괴산군,충북 보은군,충북 영동군,충
북 옥천군,충북 음성군,충북 증평군,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상당구,충북 청주시 서원구,충북 
청주시 청원구,충북 청주시 흥덕구,충북 충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삼척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광
주 동구,광주 
북구,광주 서
구,전남 나주
시,전남 담양
군,전남 장성
군,전남 화순
군,전북 정읍
시

강원 강릉시,
강원 고성군,
강원 속초시,
강원 양양군,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강원 평창군

Table 5. 5단계(20㎝ 이상) 대설재난이 1회 발생할 확률분포별 시⋅군⋅구 지역


